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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론회 한눈에 보기 

'모두의 토론회'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 참여형 공론장으로, 논의가 필요한 정책 현안에 대해 국민이 직

접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.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짐·끼임 등 안전사고

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이 요구됩니다. 1993~2025년 에스컬레이터 사고 931건 중 중상·사망 

비중은 약 65%(604명)에 이릅니다. 설치된 지 15년이 넘은 노후 설비도 전체의 48.4%를 차지합니다. 이에 에스

컬레이터 안전 이용 방식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,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

참여하는 이번 토론회가 마련되었습니다. 

핵심 쟁점과 주요 의견 

핵심 질문은 "에스컬레이터, 어떻게 타야 안전할까요?"이며, 그 아래 세 물음으로 나뉩니다. 각 쟁점은 찬반 둘

로만 갈리지 않고, 그 사이에 여러 시각과 절충안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. 

쟁점①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주요 원인은 이용자 행동일까요, 설비· 이용 환경일까요? 

이용자의 행동 VS 설비 · 이용환경 

●  이용자 과실에 따른 사고가 72.3%로 나타나지만, 설계기준, 혼잡도, 경사도 등 설비·이용환경 등도 복합적

으로 작용합니다. 

쟁점②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안전과 편의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? 

안전(안전수칙 준수 문화 확산) VS 편의(한줄서기 배려관행 유지·보완) 

●  두 줄 서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'안전하려고'(42.4%), 한 줄 서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'빠르게 가려는 사람을 

배려하려고'(40.1%)가 가장 많아, 실제 이용은 거의 절반씩 나뉩니다. 

쟁점③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이용문화는 자율적 참여로 충분할까요, 제도적 관리가 필요할까요? 

자율적 참여 VS 제도적 관리 

●  안내·캠페인으로 이용자 스스로 지키게 할지, 설계기준·유지관리·부품 수급 체계까지 제도적으로 재검토할

지가 함께 논의됩니다. 




